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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yrs II> 캔버스에 아크릴릭 70×50cm 2024

라오 푸는 중국계 독일인의 이중 정체성을 반영한 몽환적이고 
연극적인 회화를 선보여 왔다. 아버지께 배운 서예 같은 
중국 전통회화 기법에 드레스덴 학파의 구조적이고 표현적인 
양식을 융합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했다. 
그의 캔버스에는 신화와 우화를 떠올리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하이브리드 인물이 등장하며, 작품은 무대극처럼 펼쳐져 동양 
철학과 유럽 낭만주의가 교차한다. 그 고요한 시선과 빛나는 
화면 이면에는 이주, 갈등,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섬세한 
서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유겐, 마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풍경을 심리적 공간으로 전환하며,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관계의 
연약함을 사유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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